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⇨ ⇨

내면 서술 중심이 되면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, 

때문에 따라가기 벅찬 작품이 됩니다.

하지만 어느 순간 화자의 내면이 이해되는 순간이 , 

있습니다. 

초반부 인사배 #1 set

아내와의 갈등

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제시되는 성격과 내면심리

아내가 내게 억울하게 뭐라고 하지만

대꾸도 못하고

심지어 돈도 내놓고

도망쳐 나옵니다.

그리고 머뭇머뭇 어찌할 줄 모릅니다, . 

인물 태도 성격

아내와의 갈등 회피⇨ 

어찌할 줄 모름 방황⇨ 



배경#2 

미쓰꼬시 백화점 옥상 그 시대 가장 높은 곳: 

아마 자신을 성찰하고

시대정신을 읽기에 가장 적절한 상징적 장소 같습니다.

특이 소재 커피: 

앞 장면에서 커피 도 사실은 ‘ ’

자신의 정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소재이지만

돈이 없어 그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

특이 소재 금붕어: 

갑자기?

역시 상징적이죠.

시대정신 회탁의 거리= 

그곳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니

무기력하고 침전해가는 금붕어와 같은 자신의 모습, 

인물 태도 내면심리– – 

성찰을 해보지만

답도 안 나오는 인생

금붕어 같은 인생

부부 갈등 내적 갈등#3 ⇨ 

부부의 갈등을 보여주지만,

그것으로 촉발되는 화자 본인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

둡니다. 

계속되는 방황

시간적 배경 전환 화자의 의지#4 . 

하지만 정오의 사이렌

갑자기 깨어남

드디어 깨닫습니다.

내게도 날개가 있었음이

희망과 야심이 있었음이

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소설은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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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화자의 내면심리– 

당연히 ㄱㄹ이 내면심리를 밀접히 다루니 정답 확률이 

매우 높습니다.

디테일을 잡습니다.



ㄱ

좁히고 발췌독

독백적 누군가와 대화 없고 성찰 내면심리니 , , – 

당연히 독백적

현실과 단절 성찰하는 과정이니 당연히– 

의식상태 표현 내면 심리 표출– 

정답 맞네요

ㄴ

내적갈등을 하는데 단정적

내면심리인데 객관적

모두 틀렸습니다.

ㄷ

회상이 있긴 합니다.

갈등 해소도 있긴합니다- .

하지만

현재 아내와의 갈등: 

성찰 내 인생 뭐지 회탁의 거리 금붕어 같군: ? . 

반응 어떻게 하지 방황: ? 

각성 나도 희망이 있었군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의지: . . 

화해 지향일까요?

아니면 과거와 같은 생동력 있었던 삶을 희망하는 

것일까요? 

주제 정서를 잡아주시면 정확히 판단 됩니다, . 

ㄹ

문학이니 비유는 찾기 쉬울테고 금붕어( )

생각과 인상 주제이니 역시 정답. !

아까 보았듯이 특이한 배경.

의미부여로 이어집니다.

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.

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답 스펙트럼을 활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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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

정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선지는?

네 번 정답2 . .

물론 이에 대한 해설로

여기서 나서서 백화점을 나서서‘ ’ = ( ) 

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,

이 지엽적이면서 심지어 생략되어 그 대상이 무엇인지 , , 

명확히 하기 힘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찾아서 

연결짓는 것은 

당연히 한 단어로 결정되는 명시되지 않은 정보에 + 

의존하는 과정에서 발췌독 있는 그대로 정보 찾기를 , , 

하는 대부분에게 가능한 접근일까요?



실수 시간 모든 것에서 손해이지 않을까요, ... ?

더군다나,

저렇게 생략된 하나 하나의 정보 모두를 저 모든 지문 

정보에서 찾을만한 시간은 되나요?

제발 현실적으로 가능한

그리고 평가원에서 의도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우리가 잘 읽었던

장면 전환 그러면서 인물의 태도 변화, 

성찰 방황 체념 무기력 방황에서. . . . 

날개가 돋기를 바라는 희망으로.

선지 확인!➊➋➌

내적 갈등이 계속되지 사회문제, ?

정답이군요!

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‘ ’

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심리적 의미 즉 내면심리. , .

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면심리‘ ’

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수업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보기 의존하는  , 

과정에서 피지컬 자체의 향상도 어렵고 무엇보다 , 

요즘은 보기 자체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항 . , 

설계를 보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부터 보면 , 

당연히 작품 해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이제는 

많아졌습니다.

아내가 현대문명이었다?

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.



보기 바탕 

갈등으로 파악 가능.

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‘ ’

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맞는 선지!

보기 바탕 

갈등으로 파악 가능.

역시 정보가치 높은 갈등‘ ’

초점 두어 읽었으면 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
정답이네요.

적극적 대결을 했으면 부부싸움 했겠죠.

소극적이니 억울해도 아무말 못하고

더 크게 싸울까 하고 싶은 말 다 참고

심지어 돈도 냅두고 

도망치듯 나오잖아요.

적극적 대결의지 없어요? ...

보기 바탕 

물론 애매합니다.

결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나?

이럴 때는 정답 스펙트럼 활용!

번 선지 보다는 번 선지가 더 옳은 쪽에 ➋ ➌➍➎

가깝고

그러니 가장 잘못된 번 선지를! ➋

이러면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

같은 말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.

인사배 도입 세팅#1 

아내와의 갈등. 

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. . 

소극적 체념적. ⇨ 

공간 배경 전환 장면 정보가치 높은 내용 전환#2 /⇨ 

미쓰꼬시 백화점 옥상 성찰 노답 금붕어 + ⇨ ⇨ ⇨ 

회탁의 거리 나 수용적= . 

내적갈등#3 

그렇다고 돌아가긴 싫음

시간 배경 전환 태도 전환#4 ⇨ 

희망 날개 돋아라, . 

보이시죠?

인사배 도입 세팅#1 

아내와의 갈등. 

나는 억울함 돈 놓고 집 나와버림. . 

소극적 체념적. ⇨ 

시간 배경 전환 태도 전환#4 ⇨ 

희망 날개 돋아라, . 

당연히 정답 번 끝2 ! !


